





○ 마추피추 발견 100주년을 맞아 유물 반환 합의
1911년 미 예일  고고학자 하이럼 빙엄은 우연히 발견한 마추픽추에서 도자기와 보석, 유골, 석
기 등 유물을 본국으로 가져갔다. 페루는 소유권을 주장하며 예일 에 유물 반환을 계속 요구해
왔고, 협상 끝에 올해 유물 5천점을 반환키로 합의하였다. 예일 와 페루 산 안토니오 아바드 
학은 '마추픽추·잉카문화 연구소'를 공동으로 설립하여 반환된 유물을 전시하기로 하였다. 
○ 반복되는 항공기 사고, 멕시코 내무장관의 연이은 죽음
지난 11월 11일 멕시코 호세 프란시스코 블라케 모라 내무장관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. 장관 
일행은 모렐로스 주 쿠에르나바카에서 열린 검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. 사고
의 원인에 해 멕시코 당국은 기상 악화라고 최종 발표를 했지만 블라케 모라 장관이 타협 없는 
‘마약과의 전쟁’을 총 지휘했다는 점에서 음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. 2008년 11월 4일에도 후안 
카 로 모우리뇨 당시 내무장관이 탑승한 경비행기가 멕시코시티 도로에 추락해 사망했다. 사진
은 영결식장에서 오열하는 블라케 모라 장관의 유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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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칠레 대학생, 교육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
칠레 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에 한 국가예산의 실질적인 증가를 주장
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.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 자녀에 한 정부지원금이 적은 
현실에 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. 최초의 시위는 5월 12일 전국 학생들의 동맹휴업 선언과 함
께 수도 산티아고의 알라메다 거리의 시가행진으로 시작되었고, 중고등학생연합, 전국교육자협회, 
노동자단체 등의 지지와 연 로 이어지며 현재까지 집회와 시위가 반 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. 시
위는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아리카, 이키케, 발파라이소, 남으로는 테무코, 콘셉시온, 발
디비아, 푸에르토몬트에서도 있으며, 콜롬비아와 같은 인접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. 
위 사진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<교육
으로 장사하지 말라>는 피켓을 들고 
시위하는 학생들. 
왼쪽 사진은 지난 11월 10일 콜롬비아
의 수도 보고타에서 <우리는 인적자본
이 아니라 인간이 되려고 교육을 받는
다>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콜롬비
아 학생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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